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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전의 음운 정보 

- ‘조선말대사전’(1992)의 고저·장단 발음 표시에 대한 한 분석 -

연구사) 

1. 머리말 

본고는 년 평양얘서 밥행된 ‘조선말대사전’(앞으토 ‘째사천’로 쫓임)에 나타 

난 발음 표시흘 캠토하여 금까지의 북한어에 대한 연f늑얘셔 설체 구체적으 

로 파악되지 못하였던 문화어의 고저와 장단에 대해 구명함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북한 문화어의 고저와 장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온 문헌틀만으로는 그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1960~1962년에 여섯 권으로 나온 ‘조선말사 

전’(앞으로 ‘6권 사전’으로 출입)에는 표제항에 장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에 내옴 사전들2)에서는 이 장단의 정보를 사전에서 전혀 보이지 않옴으로써 그 동 

안 이에 대한 논의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고저에 대한 정보는 그 통안 북한 

에서 발행된 일생L 월볍서윤。11 액간의 자료가 소개되지 않용 터쓰 아니었으나， 그 음가 

장단아l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는 
수 있융 정도이다. 이현복( 1 
고저 장단에 대하여 논의획였Q나，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었다(자세한 
씬학석(1991 )은 문화어가 아닌 
인 문화어의 그것과는 차이성이 

외 5인 
‘쪼선분화아분'Ij’(1979) 

가지는한계 
.1 참조). 

장단에 대한 

2) ‘현대쪼선암사천’ ‘조싼문화어사전’(1973) ， ‘현셰조선악사전’( ‘ 1981) 풍을 
말한마. 북한의 사전 연찬사에 대해서는 차채은(1991)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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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문제가 야해하였기 때뜻셰 문화어휘 E저와 창만에 대해서한 북한에싸 :규제적인 

를 내놓홀찌까지 논씩훌 u1룰 수밖얘 없었틴 젓인데，년에 나싼 ‘때사전’에서 

고저와 장단율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독특한 발옴 표시가 채태되었음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발음 표시를 분석하여 문화어의 고저와 

장단에 대씬 분석을 시표하고자 한다 씨촬 위하여 2장에서 ‘싸천’의 t앓융 H.시의 

짚과 문제집올 검토한 에， 3장에서 ‘때사전’과 ‘8권 사집’씩 얄음 표시，려고 북한 

에서 발행된 여러 문법서에 나타난 자료 둥을 비교하여 문화어에 있어서의 고저의 특 

첫， 장단의 현했 및 남북한찌 차이에 때하혀 고황하고자 한다‘ 

2. 발음 표시의 특징과 문제점 

‘대사전’은 용소 차원의 

사률 새롭세 쪼압함으로써 

2.1 음소적 있소의 발음 뤘시 

표시 고저와 장단의 

행한 

요소어 

보이고 

발음 

먼저 읍소 차웬의 발윷 표λl는 기존찍 사전훌파 큰 차이쓸 섯-이지 않논다“대사전’ 

의 ‘일러두기’에서 밝힌 음소척 발음에 대한 발융 표시의 방법은 다옴과 같다. 

(1) " 안에서 얄소리카 웰리와 발음되는 

컴다[-따] 결정[-쩡] 그음달[-딸] 교수법[-뺑] 노을빛[-앵] 

」 다어 안에서 어떠 말소리가 이훗한 말소리와 어흉뭘 때 소리닿기 현상이 임 

어냐면서 입했장소리로 되커나 '-t 1 0 , 2-로 밸음되는 

숱이 [구지 ] 사율누에 [-루-J 같이 [가치 ] 을놀이 [-흩-J 

붙임[부침] 천리마[철-J 맏며느리[만-J 곤난[골란] 

c ‘ 따어를 발음환 때 형태부 사이어l 다릎 소리가 ηl여환어 <<L>>소여 7t 덧나몫 

밭일[반닐] 덧이[던니] 배머리[밴-J 짓이기다[진니-J 

2:, 단어 안에서 순한소리가 그와나란히 있는 자음쉰》과 어올려서 거센소리 

밥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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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기[-파-] 답뿔하다[-카-J 노량다[-타] 닫히다[-치-] 

, 한자어에서 밥침이 썼는 
-;ol 。
'ò,' 
대혈[ -열j 규찰[-윷j 

o 
_~L << 깅:려나지 

I:l. 형태$ 사이예서 모유 앞띠 자음이 속터천으로 밤음되변서 다유에 오븐 모 

음 소리와 잇달아 발읍되지 않는 경우. 

옷안[쏟-] 쫓잎[풍남] 겸어힘〔걷-] 앞앞시[압 

^. 둘 받침에서 어느 한 쪽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그 뛰어l 모윷아 오눈 경우씩 발읍 ~~리칠 ( 

혀 춤. 

흙[옥(흘기 )J 값[십(갑시 )J 

^. 단어 견합익 챙우. 

넣어셔 밝 

컬합의 긴밀성이나 발음에서 휴지의 유무 퉁올 고려하여 언어 현실에 맞게 

조절” 

금속활자[-짜] 민족문화[-종一] 

’ 올림말에l 숫자가 될어가는 정우. 

9.9청r구구-] 3때혁역 r삼-뺑一] 

휘에서 나타난 발읍 퓨시의 대상은 ‘\.. 디 t 2.’의 튀 또논 사이시훗 환갱에서의 것음 

화， 구개읍화， λ벼 동화， 소리의 덧남， 격옴화， 한자어 ‘-쉴졸’의 발읍， 형태소 

대표용화 찢 연음화， 겹받형과 환련한 확용형의 ‘;J}음， 딴어 경함에서성 발 

음 동인데， 이러한 발음 표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음운 현상이 예외 없이 일어나 

는 규칙성용 보썰 때에는 그 양옹 표시즙 생략한다는 점이다‘ 예표 를변. 끼 )의 발 

음 표시 대상에서 제외환 받침소리 [ -., 1:, ),j ] 뒤에서의 규칙적인 경음화 현상에 대 

한 얄음 표시는 생략되어 있七 것이다. ‘가휴일다’위 발음 .if.시활 ‘[-의따]’가 아닌 

‘익-까’으로 되어 있찬 것은 에·로 01 러한 샤정을 창 보Cβ 춘다3) 말하차변 사천에서 

의 발음 표시를 최소화하여 사전 현찬에서의 경제성을 추구한 경우라 할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어발음법’ 제 25항에 예사된 ‘밥그룻[밥그를]， 밭관개[받관개]， 엿보다 
r얼보따〕’ 퉁익 발음 표시에 때해서는 특별싼 주의까 3필요하디. 이유정(1990ι58) 혜세는 
이 예사어의 딸융을 액면 그애로 받아들여 남북한에 차이까 있는 것으로 보았고， 쏠고 
(1993: 183)에서는 이롭 다른 규정들의 예시어와 비쿄하여 설무자의 확요로 겸음화의 발음 
표시7~ 싼영되지 않은 섯으로 갱 았는페， 패자전!의 발융 표시와 관흰하얘 볼 때는 비섣 경 
옴화의 발음 정보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된소리로 발옴되는 것으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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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다. 

(2) õ. 그렬볍하다[-뺑파-]， 결죽하다[-쭉카-1 ， 밀접히[-쩡피 1 

」 킹앓따Ç!타1 덩 1상]랭짜러타]， 

(1 ~)에서 발힌 밭음 표시 빙법 (2 -', '-)의 발읍 .:H.λl를 비교하띤 일정 

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1 ~)에서는 ‘곱하기， 담뿔하다’와 같이 받 

침 뒤에 ‘ i ’이 결합되는 경우이든 ‘노렇다’와 같이 받침 ‘융’이 다른 예사소 

펴와 결합되쓴 ;생#에든 구분 갈싼 방법으로 발용온 표시한다고 

실제의 빨음 표시에서는 (2 1 파 '-)과 같싼 f분이 나타나는 

õ)과 (2 따 찍은 구분운 바로 ‘표준발읍법’와 제 16항( 

타J)과 제21 항(먹히다[먹키다J) 에서 예시한 발음 표시와 일치하는 것이지 

만， ‘문화어발음법’(1987) 에서의 제 19항(좋다[조타J) 과 제 20항(먹히다[머 

키다]) 의 발음 표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말하자면 (1 ~) 

근사한 발윤 요사뺑이지만에 나타난 

표시는 ‘표준웰윤법’에 더 까운 것임이 드러단따- 이것은 아마앉 

’의 왼고 집펼 당시에는 1966녔 규범에 따라 작엽윷 하였고， 출싼 

5ε중에 규범이 새없 멜표되었으;나 정에서 펴치 뭇짤 사정으로( 

것은 알 수 없지만) 새 규렇쏠 다 반영하지 못했윷 껏。l라는 추정 

한것이다. 

다읍으로 ‘대사전’의 발음 표시를 조사해 보면 발음 표시에 있어서의 불균 

형 문제를 지적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있다. 

(3) .., 

'-

C. 가슴앓이[ 아리]， 귀앓이[-아리]， 구멍뚫이 

(3 õ )의 예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õ , t:, klJ 뒤에서의 경옴화에 대 
발음 표λ)륜 생략한 것에 어상나까 경우이며，회 두 예는 

동일한 환갱이면서도 격옴회싸 판련한 발음 표사가 서토 일치하지 

쑤이다. (3 c)의 여l에서는 ‘문화어발능법’ 제 29향의 균정에 따라 받집위 ‘능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냐 접미사 앞에서 생략되는 정보를 ‘~앓이’의 표 

제어들에서는 정확히 주고 있으나， 음소적으로 동일한 환경인 ‘구명뚫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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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는 」 정보블 수지 앓능으로써 발음 표시에 있어서위 불'it행 눈제를 낳 

고 만 경우인 것이다6) ， 

음소적 발음 표시에 있어서의 마지막 문제는 활용형에서의 발음 변화 정보 

를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l λ) 의 발음 표시 방법올 통하 

여 곡용형의 발음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활 

용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시도를 않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문화어발 

읍법’ 제 9향에서 방천 ‘ ÇJ , i!II’이 ‘ 1 ’으로 시작되쓴 어미 함에서 [2]로 발 

음하도록 정한 섯， 처1 항에서 받침 ‘융， I효 2if' 뒤에 ‘ 

[λzJ으로 정한 것， 제 29항이l 서 

(4) ." 뇨낫이능 층협앓 원써1 숫자 1, 2, 3 ..2..로 표시. 

이 숫자는 고성농스팩트르분석기 (2033)로 측정한 결과를 평균한 것으로서 

1은 낮은 소리， 2는 보통 소리， 3은 높은 소리를 의미함. 

강가[-까] 2 2 

마늘모 232 

새말개지다 2 3 321 

L 길이는 높낮이를 나타내는 숫자 옆에 두점올 찍어서 표시. 

의미함. 

2 1 

3: 2 1 

6) 이러한 빙읍 표시애서씩 용ift영 운제는 남한의 사전틀에서도 나따냐X 있는데， 
이에 대애서능 。l‘영당)에서 잘 지적되어 있다. 

7) 이 문제어 때해셔는 우리약 사전 편찬에서도 해결하여야 힐 과쩨잉윷 닝섭 이병 
근(1989)에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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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음성 분석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고저를 높온 소리， 보통 소리， 

낮은 소여의 세 싼페호 수치화하 음장F 해당 음쟁 뛰에l ‘:’로 나다낸 것이 이 

표시씩 쪽정인데，정용 “모융을 일정한 자리에서 각각 짧고 놓쪽 소리와 길 낫은 

소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발음한다”는 ‘문화어발음법’ 제 1항의 규정올 구체 

화하했1:1-논 의의름 가지는 것이다 그 동'?~에는 개변 어회의 높낮야냐 길이에 대하 구 

체적인 자료가 째시힐 ^l 않았턴 좌채로 위 9~ 저u항만효는 남열한씩 언어 차이가 제 

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으나，δ) ‘대사전’의 발음 표시를 통하여 개별 어휘들 

의 고져와 장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만큼 남북한의 발음의 차이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티나제 된 것으표 보야야 할 

이 자료에& 몇 가지 뭉처!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고쩌나 장단이 사된 

자료의 대부분이 고유어 중심의 편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고 

유어가 차지i>}는 비율은 5,512 단어 중 5,068 단어로서 약 92%에 달하는 수치를 보 

이고 있는 것이디 , 또한 고저나 ;상딴이 꿨된 표께어의 선정의 t환‘서도 고처냐 상단 

이 &λl띤 표제어와 그렇지 않슴 .H.셔|어 사이에 일정한 원칙올 찾아내기가 힘든 섣세점 

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제보자의 숫자， 성별， 나이， 출신 풍의 정보9)가 천혀 제시되 

지 않븐 짜료라는 청이다. 따라서 싹 자묘에 대한 산화생의 문제자 제가될 수 

다한， 싹한에서 - 흉싼 이러한 츄챙익 정보를 한 l건 꽁개한 척이 없약는 접파 아 자 

료의 고저 부분올 조사， 분석한 책임자로 판단되는 김성근(1990) 의 논의에 나타난 자 

료와 주목할 만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세한 것은 본고 3. 1.1.의 논의를 참 

조)， 이장과 같은 빨써점들어1 .5: 붙구하.:iI 운화어의 J 서， 장단율 쏟씩쌀 수 있삼 자료 

로 상융 ;: 있올 강E~~ 판단판다， 

3. 운항씨먹 고처， 장단에 대한 분석 

3.1 고저 

3.1 .1 기존 자랐와의 비교 

8) 좋안 북한에서 한 문법서 댔는 규범 해설집들에서 고저와 장F어l 대한 언급에 없었던 

애니나， 쩨사펀 자료가 애우 쩌l한척 oj에서 기·환 원쩍을 확인화늠 성도에 그썼다뇨 할 
수있다. 

9) 이와 관련하여 다년간 북한 방언의 고저 장단을 조샤해 오신 곽충구 션생님께서 ‘대사전’의 
차갔7} 대체로 챙얀§ 일부 방연(챙주， υ{젠)의 고지짜 힐 *1하는 변이 혔다고 알려 

이에 대한 확얀 작업이 찌l짝꾀어야 할 것이l↓ 여기에l서는 입단 이 의견을 
이 자리활 염려서 곽 선생님씨l 감사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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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푸라미 LLHL LLHL 2321 

기릅 HL 22 

길이(명사) HL 22 

나라 LH HL LH HL 22 

나라일 LHL 233 

나무 HL LH 23 

나서다 LHL 232 

나이 LH 22 

노래 HL 22 

높이(명사) LL HL 22 

누나 HL 2:2 

누리 HL 22 

누에 HL 22 

다리 LH 22 

달구지 LHL 232 

당원 HL 23 

도라지 LHL 232 

동생 HL 23 

딱다구리 LLHL 2321 

마옴 LH 22 

머리 LH 22 

무섭다 LHL 232 

문화 HL 23 

바위 HL 22 

바치다 HLL 232 

반갑다 LHL 232 

밥그룻 LHL 232 

밥상머리 LLHL 2332 

보리 HL LH 22 

보리밭 LHL 233 

봄보리 LHL 232 

부러뜨리다 LLLHL 22321 













북한 사천빽 융풋 갱보 

6옴철어에서는 ‘222321,’ ‘223221 ,’ ‘223321,’ ‘233321 ,’ ‘233332’의 유형이 나타나 

나， ‘233321 ’ 유형이 81%를 차지하며 풍사·형용사가 명사·부사에 비하여 압도적 다 

수를차지하고 있다 

음절별， Jl저 유형에 총계적으로 정리하헌 

(l) 모든 어휘의 고저는 ‘2’의 옴가로 시작왼다. 이는 고저의 읍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정된 값이기 때문이다. 

(2) 각 음절별로 다수률 차지하는 고져 유형은 ‘22’ (2음절어)， ‘232’ (3음절어)， 

!생사·부사)，황사·형용사용섭싹) , ‘23321’융챙쩌 ‘233321’응 

씨다. 

‘23,’ ‘233,’ ‘’ 동과‘같이 링 읍쉰 올라가는 성숭쩍l는 동사·형용사씩 

에가 없다. 이것은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에만 고처의 음가가 표시된 결과다. 

(4) 통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3읍절어 이상에서 ‘ -21’로 끝나는 어휘는 통사·형용 

기능성이 높은 한변， ‘ 32’로 끝나딴 여회는 명사·부사씬 

3옴절 이상에서 

성하고，동사와 

대한 

차지하는 

다른한 

이 외에도 남북한씩 

후행하는 

옐자가 

흉사별로볼 

쩡성하고 있따‘ 

, 합성어 형성 

환경에 따른 

힘이 미치지 

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3.2 장단 

’ 
부사가 

활용시의 

분포퉁 

때문에 본고이|사 

췄에서 논의환 X져와양 달리 장단에 대한 젓은 북한에서 ‘6권 사전’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 또한 장단에 대한 납한씩 논의도 많싸서 。l애 대한 남북 한의 

비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6권 사전’과 ‘대사전’의 장단의 비교를 주로 하 

면서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장모음→ 안없용찍 자료 

사전’에서 장융씬 어휘가 ‘대사졌 

제시하면 다옴과같다. 

단모옴으로 애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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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다 

감:철맛 

:칩질 

감:파르다 

가?륙#하디 2321 

22:3321 

233 

232 

21 

22332 
22321 

232 

거:개 

:낼다 

거:퉁길 

거 .C름 

름스럽싸 

거:드륨스레 

‘도릅쟁 0] 

거:슬다 

거:룩#하다 2321 

233 

2321 

23321 

223221 

22321 

23321 

2332 

2321 

233 

233 

23321 

2332 

221 

거:리표 

‘결장 
거;방지다 

거:벽스럽다 

:겁살스휩다 

거:북살스레 

:북스럽다 

거;쑥스레 

거:북#하다 

‘지게 
거:지꼴 

’갓 

걱;삿말 

거:짓말쟁이 

젓부리 

계:시다 



씻길 

앞으로와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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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닫이 

바:라지다 

새:길 

색:시 

소:가지 

안:치다 

용:갖 

우:짖다 

주:리다 

혜: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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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살꾼 

cf) 큰사천 x 

233 

2332 

cf) 큰사전 :0 
cf) 큰사전 :0 
cf) 큰사전 :0 
cf) 큰사전 :0 
cf) 큰사천 x 

cf) 큰사천 :0 

× 

X 

x 
× 

21 x 
x 

약간싼듯하다. 2321 

‘게’의 한종류 

× 

열:없다 

× 

x 

× 

× 

× 

2332 
2332 
2321 
2321 
2321 

22 

232 
x 

x 

× 

× 

x 
x 

232 

2321 
23 

232 

232 
232 

232 

22 

22 

가:년스레 

가:량맞다 

가:량스레 

가:철#하다 

가:첫#하다 

간:단#하다 

갈:밭 

차:마 

가으내: 

간간:#하다 

간간:허 

갈게: 

갈범: 

갓난애: 

쌀쌀:#하다 

엇셈: 

열없:다 

지긋:이 

짓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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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3)에 제시된 자료는 크게 ‘6권 사전’에서는 남북한의 차이가 없다가 ‘대사 

천’에 와서 비로소 그 차이가 나타난 경우와(0로 표시된 어휘들) ‘6권 사전’에서는 

남북한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사전’에 와서는 그 차이가 없어진 경우(x 로 표시된 어휘 

나누어진다. 

벤째 유형의 어휘찮옹 우리가 남불한익 ’얹흉 규범의 비교에서는 확인할 수 없 

여i늘품 남북한 인어 풍일와 논의에서 운써l사 씌는 어휘 유형아 원다. 졸고(1993) 

에서는 장단의 구별이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남북한에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각 개별 

어휘에 있어서의 장단의 구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올 것으로 논의한 것을 실제적인 예 

경우라 할 것서냐. 그런데 싼 가지 유의할 것은 ‘6권 싸천’에서 장음이 

나타난다고 해셔 J것이 바로 확한의 응 장의 변화해 

사실이다‘ 왜냐 하면， ‘6권 사전’의 정단 표시는 앉 

은 경우 한글학회에서 펴낸 ‘큰사전’의 음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11) 오히려 그 통안 표연 

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음장의 남북한의 차이가 ‘대사전’의 출판을 계기로 비로소 구 

체화환 켓으로 보아야 윷쯤 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드논 어회틀의 목록을 뽑 

남북한 

음장이나 

세분할 수 었한때， 전자보다는 

잣으로보아야 

원칙적으표 용장쌓 인정하고 았지 않는때 바로 이러 

한 예들에서 ‘표준 발옴법’에서의 원칙과 일치함율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대사전’에는 〈표4)에서 볼 것처럽 ‘차툴.， 가루눈 가다리굴:’ 퉁 이러한 원 

칙에 어긋나는 예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두 번째 유형이 완전하게 남북한의 차이률 보이 

썽우로 볼 수는 없용 첫이다. 

3.2.2 단보음 • 장모읍워 자료 

〈표4) 장단 비교 자료(2) 

(약효 . $ 부표제어， 초사가 들어깔 수 자리， 0 × 단모용 

17) (표3)에 제시된 예툴 중에서 ‘가: 량스레， 가: 철하다， 가: 칫하다， 간단하다， 차마’ 퉁이 
‘조선말사전’과 ‘큰사천’의 용장이 일치하고 있는 것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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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무탱C챙#하다 2333 , × 

가무레 223:21 x 

7~무스레#하다 2233' x 

7샘스릅# 2233:21 x 

가우수름히 2233:2 × 

가무잡잡#하다 :21 × 

# 2233:21 x 

7~무칙칙#하다 2233 , × 

7}무퇴퇴#하다 2233:21 x 

가붓이 23:2 

7~슴츠레#하다 2333 , × 

가지 #하다 223:21 × 

가지떤히 223:2 x 

감감히 x 

#하다 233:21 × 

가우틈#하다 233:21 × 

가우듬히 233:2 x 

샤웃드름#하다 2233 × 

7þ웃드품히 2233:2 X 

갈쪼막#하다 232 × 

거써뿌트릅# 23333:21 × 

거쩌우트릅히 23333:2 × 

거무스레#하다 :21 × 

# 2333:21 × 

거무스릅히 2333: x 

거무죽축#하다 2333 , 21 x 

거무축확 하다 2333:21 

거무총총#하다 2333: x 

거부획칙# 2333:21 × 

거무터i테#하다 2333:21 × 

거무튀튀#하다 :21 × 

#하 2333:21 X 



새국어 제3권 ’93 , 셰윷) 

거무틱틱#하다 2333:21 × 

거상츠레 

#하다 23 X 

버젓이 23:2 × 

생긋이 23:2 × 

28 , 일쩍이 

소용…히 23:2 

여 자료에셔는 ‘가: 많다’ 18) 한 혜블 제외하Jl얀 모두 현쇄 답하한의 차허7r 나 

어휘들이다‘ 어기에도 제 1 흉-정에 흉장이 나타니는 경우와 저융켈 이하어장 

이 나타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번째 유형에 속하는 어휘틀에서는 ‘가늘다， 거세다， 괴롭다’ 퉁 감정올 강조하 

여 표현할 때 장윷야 수반될 수 았는 고유어 형용사흘이 많옴야 주목되기는 하지만 

남북한잉 차이를 얀쟁힐 수뺑l 없는 얘찮아다. 특 I ‘공， 가t검h 자치， 

각오’ 퉁의 한자어들은 중세 국어의 성조와의 비교에서도 장음이 될 근거률 찾을 수 없 

는 에틀인 것이다19) 

두 헌째 유형의 어 다시 합성어획 파생 켜 
U 

우로 세분된다. 합성어의 경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을 ‘가시 :’일데 중셰 국어의 ‘가 

• 시’와 비교하여 어떻게 해서 제2옴절에 음장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정우 

라 힐 것아다. ‘자따려꿀.， 가정눈 차릎:’의 경우한 (lf.3) 에서 휴 ‘까으내， 장찌， 갈 

범， 갓난애， 엇셈’ 장씩 예들획 할 째 합성어어}셔 쭈행 요소휘 양장이 

일반척인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일 뿔만 아니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3) 의 해 

설에도 맞지 않는 예들이다20) 따라서 이들 예에서 나타나는 음장은 잘못 표시된 것일 

큰것으증보인다. 

‘-하다’ 피생 형용사의 예들은21) 남한에서노 아러한 옴상약 냐타나는 정약 사 

실이나 표현성 장옴을 음운론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난 남북한의 차이다. 

18) 아 ‘까:쌓다’익 썽우는 그 통싼 냥한의 사전에서도 장장αl 일치하지 않연 어휘혔요냐， 문 
공고 제호표 발표된 ‘싼cj 모융에서 1l 15'~ 상모옴 어휘 확정된 것에다‘ 

19) 뼈 국어 자，ji에서 ‘加’는 i성성， 慣’와 ‘賢’은 거성의 성조로 나타남다. ‘가공， 가당’의 
경우는 서남 일부 방언에서 읍장율 보이기는 한다. 

2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 1: 260)에는 ‘돌망툴， 눈함박눈’ 풍율 근거로 합성어 
출째 음절 이하에셔 단모용화되눈 현상윷 제시하l 

21) ‘;하다’ 파생 챙흉사들에써의 용짱 문;\TIofl 대한 자써한 논의는 집장섭(1991) 씩 논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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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현성 장융의 읍운판적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에씬아언 어떤 뺑해혹듭 남북 

한의 통일올 기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22) 

4. 맺음말 

본고는 1992년 북한에서 발행된 ‘대사천’이 고저와 옴장을 한꺼번에 알 수 있도 

록 하는 독특한 발음 앉시 체계를 채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어의 고저와 

옴장에 대해 활하자 하였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납겁한의 언어 지어에 대한 

논의들에서 빙「띤해 대한 한씩가 부진하였던 것에서 

한 것인데， 처용회 회표보다 ~하고 더 정밀하게 분석 

아 있는 

으면서 본고에 

에 아쉬용이 남는다씬 

정리함으로써 컬론을 

1. ‘대사전’의 발옴 자료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시된 그 어떤 자료와도 일치하 

지 않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저 자료의 경우는 상당 부분 지 

금까지 여러 문법셔에 단면적으로 소개된 자료와 그 용가가 판이함을 확인하였다. 

이것온 자쳤외 

2. 고저획 

값을 결정힌 

서 나타난 차이인 것으효 

의 주도하에 읍성 

철과 

음절별， 풍사별로 고저의 특정척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음절별로는 ‘22’ (2 
옴철어)， ‘232' (3음절어)， ‘2322, 2321 ’ (4음절어)， ‘23321 ’ (5옴철어)， ‘233321 ’ (6음 

철어)의 유형이 압도척 다수를 차지하고 었으며， 이들 유형의 다수를 차지하는 품 

사툴의 분포에서 명사·부사가 한 부류를 형성하고， 동사·형용사가 또 다른 한 부류 

를 형성하고 있옴율 보았다. 

3. 장단의 자료는 ‘조선말사전’의 자료와 비교할 때， 장모옴이 단모옴으로 나타난 

22) 여기에서 
료인데’ 
하기로 

23) 본고에서 f쳤으싸 풋찬 것 창에는 북한에서 복합어에서획 
있음을 싼영한 자눴않 있따‘ 여)홉 들면， ‘가래날， 가래노， 
가운데쇼떠， 자올일，추，탈， 강엿， 발뒤꿈치， 
대조선믿사전’(제 2딴)에서 정용 표시가 되어 었던 예들인얘， 이 
옴 표시어l샤상 정흉화가 ’쌍쩡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끊 
의 발음에 변화가 일어났융율 반영한 자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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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단모음이 장모음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음율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남북한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경우는 ‘6권 사전’에서는 장모음으로 

되었던 것씨 ‘대샤천’에 와서 딴.x.짱으]2 표시된 차효t생활 안았다. 표현생 

나타나는 쌍단씩 차이는 이에 대한 옵운론적 처려에 

팩r뽕구(1990) ， 

산업사. 

진다면 

앙언 연구， 

차이를좁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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